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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만들어요’ 3차 캠페인, 우수한 기술 가진 강소기업과 협업으로 고객의 니즈 충족
고객 투표로 선정된 보습 클렌징·저자극 케어 제품 사전판매�최대 70% 할인

2022. 12. 9. 서울 — 쿠팡이 강소기업과 협업해 ‘고객 참여형’ 뷰티 제품을 개발했다.

쿠팡은 ‘함께 만들어요’ 3차 캠페인 투표에서 선정된 보습 클렌징·저자극 케어 제품 사전판매를 5일부터 18일까지 진행한다.

‘함께 만들어요’ 캠페인은 데이터 분석 및 고객 투표로 쿠팡 고객의 인사이트가 반영된 상품을 선정하고, 이를 강소기업에서 생산하
고 쿠팡이 판매하는 캠페인이다. 지난 2월 1차 캠페인을 시작으로 기술력이 우수한 강소기업과 협업해 개발한 ‘고객 참여형’ 뷰티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좋은 품질의 상품을 선보여왔다.

쿠팡 뷰티데이터랩은 ‘환절기 피부고민’을 주제로 ‘함께 만들어요’ 3차 캠페인을 열고 지난달 14일부터 30일까지 고객 투표를 진행
했다. 쿠팡 뷰티데이터랩은 10월 이후 환절기 피부케어와 관련된 키워드로 ‘클렌징 오일’ ‘보습’ ‘저자극’ 제품 검색량이 증가한다는
분석에 따라 3차 캠페인 제품으로 ‘보습 클렌징’과 ‘저자극 케어’제품을 선정했다.

5일부터는 투표로 선정된 ‘딥 클린 오일 투 폼 클렌저’와 ‘노세범 화이트닝 톤업크림’ 사전판매를 시작했다. ‘메이크업헬퍼 딥 클린
오일 투 폼 클렌저’는 피부 과학 연구 기업 (주)디에스비코리아가 만든다. 공동 연구 개발 참여로 많은 신소재 및 신기술을 보유한
K-뷰티 제조 기업으로, 개성있는 디자인과 새로운 제형의 제품으로 고객의 사랑을 받고 있다.

이번에 개발한 ‘메이크업헬퍼 딥 클린 오일 투 폼 클렌저’는 (주)디에스비코리아의 전문성이 두드러지는 아이템으로 클렌징오일에
서 폼으로 제형이 변해 1·2차 세안을 한 번에 해결하는 올인원 퀵 클렌저다. 해당 제품은 8가지 식물성 오일 베이스로 제작돼 건조
함 없이 세안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자극없고 자연스러운 톤업 효과와 2차 세안이 필요 없는 이지 클렌징이 특징인 ‘노세범 화이트닝 톤업크림’은 와더스킨에서 만든
다.

와더스킨은 고품질 소량 생산 전문 제조공장을 보유한 기업으로, 자연유래 성분을 사용하고 모든 제품 저자극 테스트를 거친다.
2021년 론칭한 와더스킨은 옥수수 완충재, 종이테이프 등 친환경 포장과 지속가능한 제품 형태를 고수하며 클린 뷰티를 추구하는
것이 특징이다.

https://news.coupang.com/archives/21699/


사전예약 기간동안 ‘딥 클린 오일 투 폼 클렌저’는 정상가 3만원에서 70% 할인된 가격인 8,900원에 ‘노세범 화이트닝 톤업크림’은
정상가 3만 2,000원에서 62% 할인된 1만1,900원에 구매할 수 있다. 두 제품 모두 쿠팡에서 단독 출시해 한정 수량 판매되며, 사
전판매가 종료되면 12월 21일부터 순차적으로 발송된다.

쿠팡 관계자는 “‘함께 만들어요’는 쿠팡 고객의 인사이트를 반영했다는 점에서 고객들의 높은 관심과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며 “쿠팡은 앞으로도 높은 기술력을 지닌 강소기업의 제품들을 소비자들이 지속적으로 만나볼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행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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